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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의 제사를 알면 신약의 예배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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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가 뭔지 알아? 

한국 사람들에게 보통 ‘제사’는 친숙한 용어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기독교인에게는 어려

운 단어이다. 더욱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라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도
무지 알 길이 없으니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나오는 레위기가 수면제처럼 여겨질 수밖
에 없다. 오늘은 구약의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에 관해 정리해 보자. 




구약의 5대 제사

유대인이 글을 깨우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접하는 성경은 창세기가 아닌 ‘레위기’다. 레

위기가 얼마나 중요하면 천지가 창조되는 이야기인 창세기보다 먼저 배우겠는가! 하나님
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 성막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전해 주신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
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a. 번제(올라): 기본적인 감사와 헌신의 제사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에 안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기도를 한 후, 최대한 빨리 제물이 죽도록 도살용 칼로
제물의 급소를 찌른다. 가죽을 벗겨 내고 각종 오물들을 잘 씻어 낸 이후에 제물 전체를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하늘에 올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 번제는 상번제(제사장이 아침저
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 안식일과 절기에 드리는 번제, 그리고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리
는 번제로 나뉠 수 있다. 
b. 소제(민하):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로,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 제사’이다. 곱게 빻
은 밀가루가 주된 제물이며, 태울 때 향기를 더하기 위해서 유향을 놓았다. 소제는 주로 농
사꾼이나 가난한 자들의 제사였다. 극빈층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유향을 놓지 않아도 됐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에도 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셨고, 제물보다는 마음을 더욱 중하
게 보셨다. 




https://www.qteen.co.kr/ArticleView.asp?AID=9528
http://www.qteen.co.kr/
http://www.qteen.co.kr/


2/2

c. 화목제(쉘라밈): 감사와 찬양을 기본으로 하며,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
장에게 주고 몸통을 비롯한 나머지 대부분은 집으로 가져 와서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며 기
쁨을 누리는 제사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미 화목하게 된
관계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기 위한 제사다. 


d. 속죄제(하타트):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와 신체가 부정해졌을 때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제사다. 이 제사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는’ 것이다.
즉,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신분에 따라서 피를 뿌리거나 바르는 위치가 달랐
는데, 제사장과 회중의 죄는 내성소에 들어가 향단 주변과 향단의 뿔에 발랐다. 반면 평민
을 위한 제사에서는 마당의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를 쏟았다. 이는 죄의 영향력에 대한 차
이를 나타낸다. 죄와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는 제사이므로 아주 중요한 제사다. 
e. 속건제(아샴):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위한 제사다. 조금 더 구
체적으로 나누면 무심코 하나님의 성물을 침해한 경우엔 속건제를 드리고, 이웃에게 재산
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각 상황에 맞는 배상과 함께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통해 바라본 신약의 예배 

제사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번제와

화목제, 화목제와 속건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린다. 또한 제물을 태우고 피
를 바르는 일은 제사장의 몫이었지만, 그 제물을 잡고 각을 뜨며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몫이었다. 우리의 예배도 동일하다. 예배는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와 부
서 및 공동체와 연결돼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로서 하나
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레위기의 제사법은 구약의 고리타분한 옛 율법이 아니
라 이 시대에 갖춰야 할 예배의 정신을 보여 준다. 그러니 반복되는 표현들에 지루해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예배의 정신을 찾아보도록 하자.


